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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린에서는 단색화의 선두주자인 이우환, 박서보, 이배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 베르나르 

뷔페, 알렉스카츠 등의 다채로운 판화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ART EDITION>전을 개최한다.

판화 에디션 작품은 아티스트가 의미를 담아 직접 제작하고 서명한 오리지널 원본으로,  국내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미술주간의 특화 장르로 선정됐다.

 생존 한국 작가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인  이우환의 경우에도 판화는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해왔다. 평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970년도부터 최근까지 상당한 양의 판화 작업에 매진해 

온 이우환은 1979년 제11회 동경 판화비엔날레에서 수상하였고 50년에 걸쳐 고무판화, 석판화, 동판화 등 

다양한 판화 작업을 실험해왔다. 이우환의 판화는 자기 복제를 넘어서서 작가의 개념과 철학이 담긴 하나의 ‘

작품’으로의 가치를 지닌다.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가이자 팝아트의 거장인 데이비드 호크니(82)는 경매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생존작가로도 유명하다. 관습적인 일점소실 원근법을 거부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회화, 드로잉, 판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의 경계를 오가며 실험적인 표현 양식을 시도해왔다. 다채롭게 

변모해온 그의 예술적 여정을 두고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이우환                                                                                                    데이비드 호크니



프랑스 파리 출신의 작가 베르나르 뷔페는 1948년부터 파리 화단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피카소의 대항마로 

불리며, 최고의 구상 회화 작가로 떠올랐다. 베르나르 뷔페의 작품은 수직선과 수평선의 금욕적 구도를 

사용하여 전후 유럽의 모습을 가혹할 만큼 냉정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추상회화 일색의 당시 분휘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표현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파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건축물들과 작가 특유의 표현 기법이 드러나는 다양한 정물화를 석판화로 만나볼 수 있다. 

이배작가는 지난 30여년 시간 동안 ‘숯’이라는 재료로 세계 미술계에 동양적 세계관을 전파해왔다. 이배 

판화는 ‘탄화규소 에칭(동판화 의 일종)’이라는 다소 특수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일반적인 판화기법으로 

구현하기 힘든 굵고 단단한 질감이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탄화규소는 ‘규소’원소를 고온의 열로 태울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과장이 흡사 숯이 탄생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는 점이 신비롭다. 

박서보는 한국 현대 추상 회화의 발전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가이다. 1970년대부터는 단색화의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히며 자신의 독보적인 화업을 이어갔다. 1970년대 이후 그는 캔버스에 유백색 물감을 

칠하고 연필로 긋기를 반복하는 대표작,  ‘묘법’ 작업이 시작했다. 이 연작에서 반복적인 작업은 무목적의 

행위를 상징하며, 이 과정에서 리듬을 타며 자신을 비워내고 물성과 정신성, 작가의 행위가 합에 이르게 된다. 

베르나르 뷔페 곽인식

박서보 이배


